
법어

불교스카우트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. 
오늘 이 자리는 불교스카우트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부처님께 정중하게 
알려드리는 자리입니다. 뜻 깊은 일이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부처님께서 ‘착한 벗은 성스러운 수행의 길’ 이라고 하신 것은, 바로 벗의 소
중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. 친구의 영향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. 
‘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된다.’ 라는 말처럼 친구가 자신의 마음가짐
을 나타내는 실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학교와 사찰에서 불교스카우트는 
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. 

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.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함께 있는 것
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이 더 많습니다.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서로 
조금씩 닮아가며 생각과 행동이 비슷해지는 경우도 많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
에 친구는 가까이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아주 중요합니다.

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것
을 보고 그 종이가 무엇에 쓰인 것인지 물으셨습니다. 제자는 버려진 종이이
지만 아직도 향냄새가 남아있다며, 향을 쌌던 종이라고 답하였습니다.

다시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계속 길을 가셨습니다. 한참을 가다가 이
번엔 새끼줄을 발견하였습니다. 그리고 무엇에 쓰인 것인지 또 물으셨습니
다. 제자는 비린내가 난다며 생선을 묶었던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

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
“어떤 사람이든지 본래는 깨끗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따라 죄와 복을 받게 됩
니다.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생각이 높고 맑아지며, 나쁜 습관을 가진 사
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. 그것은 마치 종이가 향을 가까이 
하였기 때문에 향내가 나고, 새끼줄은 생선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비린내
가 나는 것처럼, 다른 사람에게 점점 물들어 가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
못합니다.”

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
다. 향을 싸면 향내가 나고, 생선을 싸면 비린내가 나듯이 친구도 마찬가지
입니다.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좋은 습관이 많아집니다. 친
구의 좋은 점, 나의 좋은 점을 함께 나누어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
니다.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
야 합니다. 

불교스카우트 대원 여러분!
불교스카우트 대원이 된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. 불교 스카우트는 
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. 
좋은 벗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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